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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하는 대구시의회는 각성하라!!!

대구시의회는 이벤트 회사 차렸나!!!

대구시의회는 지난 2월 23일(월) 오전 11시, 시의회 1층 현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작당한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나,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구시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낸 이유를 

들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뒤, 시의회가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이 보류의 ‘단초’로 지목되며 책임론이 확산하자, 

오늘(27일) “권한 없는 빈 껍데기”라고 주장하며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시의회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꿔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갈팡질팡 아주 유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240만 대구 시민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이고, 시의회가 이벤트 

회사 차렸나!!!

그리고 지난 1월 20일 정부에서 전국 각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지방 분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려하며 '통합 특별시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하면서 1년에 

5조 원씩 4년간 알맹이 빠진 20조란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우선 행정통합출범에 필요한 장치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있어 공무원 조직 내부 여론을 한 번이나 물어

보았는가!!! 대구시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똑똑히 새겨두라!!! 

시민 의견과 공무원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당연히 무산되어야 

한다!!!


